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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천화’ 질의 응답 

훌훌 우리가 혼히 말하는 ‘짜장연’이 사전마다 ‘짜장연， 자장맨， 

자장연’ 둥으로 달리 올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웅진출판사 펀집국 박사례) 

탬 음식이 알려지연서 ‘자장연’이라는 단어도 국어에 차용원 것이므로. 이 단어 

는 중국어에서 온 단어임에는 툴림없습니다. 중국어에서 국어에 새로운 단어가 차 

용될 때는 간갱 차용이라 하여 한국 한자음으로 얽히연서 차용되는 경우가 있고， 직 

정 차용이라 하여 중국 한자옴으로 읽히연서 차용되는 경우가-있슐니다. 국어 사전 

에는 ‘차장연’이 ‘업H훌題’-또는 ‘KF홉趣’-에서 용 단어로 되어 있요며， 백과 사 

전에는 ‘짜장연(-홈銀)’과 ‘차오장벤(妙홈面)’이 각각 올라 있습니다(동아출판사) . 

‘랴，’ ‘깐，’ ‘썼’의 音을 字典에서 찾아 보연 각각 ‘착. 초，’ .작，’ ‘초’로 어느 

것도 ‘차’를 音ξ로 가진 것은 없송니다. 그려므로 중국어에서 직갱 차용된 외래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슴니다. 

이 단어는 먼저 ‘차장’(충국 된장)과 .연’으로 분석휩니다.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로 국어에 갱착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장(짜장)’은 뼈 

과 사전에만 올라 있지만 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앞으로 국어 사전에도 올 

라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장’이냐 아니연 ‘찌장’이냐 하는 문제는 먼저 중 

국어에서 어떻게 발옴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국어의 ‘자장’에 

해당하는 단어로 ‘KF훌훌’이 있송니다. 이 단어의 중국음은 ‘zhajiang’이므로(中輝廳 

典)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연 ‘차장’이 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차 

장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셔는 대부분 ‘짜장연’이라고 말한 

다는 문제가 있슐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 5 항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 

충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갱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용을 존중할 것인 

지의 여부는 앞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호) 

훌훌 승ξζ로 끝1-f톤t 형 ，용사에 “지다’가 붙어 동사가 되는 단어의 

표기가 사전마다 다른데 어떻게 표1.7.1 해야 됩니까? 

-탱1진출판사 연징국 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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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지다’가 형용사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흘 만들 때는 ‘높다-높아지다， 넓다­

넓어지다’의 예처럽 보통 어마 ‘아/어’ 뒤에 결합휩니다. 그런데 효으로 끝나는 어 

간올 가진 형용사 뒤에 연결될 때는 ‘까땅다→까매져다’의 경우쩌렴 불규칙하게 변 

함니다. 이러한 경우 표기를 어렇게 할 것인카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견해가 있 

습니다. 첫째는 모음조화에 의해 ‘애/에’ 둥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 

니다. 둘째는 ‘까땅다’ 뒤에 ‘-아 지다’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까마하다+아 지다 

=> 까마해지다=> 까매지다’가 된 것이므로 모두 ‘애’ 등을 션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운화푸 공고 제36호로 발표된 ‘표준에 모옴’의 ‘발음’ 항에 ‘말개지다. 멸게지다 ; 

뽀얘치다， 뿌예지다 ; 파래지다， 퍼레지다’가 있숨니다. 모음조화에 따라 션택하여 

표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채핵된 것업니다. 따라서 모음조화에 따라 달리 표기하 

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통일한 생성 방식을 거쳐 만을어진 단어인 

.그래， 저래’ 둥은 모음조화에 따라 척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들 단어의 표기에 대한 

규갱이 보완되어야 할 것A로 생각합니다(조남호) 

흩훌 ‘풋-사과’와 ‘풍-소’의 경우 다같이 ['C)으로 발음되연서도 

받칭을 ‘λ’과 ‘E’으로 구분하여 척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깅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 

댐 지적하신 단어들의 받침을 ‘λ’과 ‘ E’으로 구분해서 척는 근거는 ‘한글 맞춤 

법’ 제 7함파 제 29항의 규청입니다. 제 7 향은 ‘ E ’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셔 ‘ c ’ 

‘으로 척을 근거가 없는 것은 ‘人’으로 껴는다는 규청인데， 이 규갱이 켜용되는 단 

어는 ’풋-사과’입니다. 반연에 제 23항은 끝소리가 ‘ E ’인 말과 딴 알이 어울렬 척 

에 ‘ E ’ 소리가 ‘ z ’ 소리로 나는 컷은 ‘c’으로 적는다는 규갱인데. 이 규갱이 적 

용되는 단어는 ‘풍-소’입니다. 

‘풋-사과’의 ‘풋-’은 ‘새로훈 것. 털 익은 것’ 풍의 뭇올 나다내는 정두사업니 

다. 이 ‘풋-’의 어원에 대하여 일부 사전에서는 ‘푸르다’의 ‘푸-’에 사이시옷이 결 

합된 것으로 풀아하고 있습니다. 채래종의 사과를 기준으로 할 때， ‘풋-사파’는 곧 

‘푸른 사과’를 말하고， 비슷한 유형의 예로 ‘멋-저고리， 덧-생’ C(더(하-)+λ) 

둥올 찾올 수 있으므로 이 어원 풀이가 확설한 것온 싹니지만 개연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핍니다. 이렇게 되연 ‘풋?’의 받침을 ‘λ(으로 척어야 할 근커흘 찾올 수 

있게 되는 것업니다. 맞충법 제 7 항의 쩍용을 받는 관련 단어토는 이 밖에 ‘돗자리， 

엇생」 웃어른， 핫옷. 우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풋〔쨌). 옛， 첫， 헛’ 둥이 있습 

니다. 

한연， ‘풍-소’의 정우는 ‘여릉에 생풍만 먹고 사는 소’흘 뭇하기 때품에 ‘풍-’의 

어훤은 ·풀’〔草〕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풀’과 ‘소’〔牛〕가 결함하여 ‘ c ’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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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용되는 단어로굳어지연셔 ‘한글 맞충엽 통일안’(1933) 이래로 ‘ I’ S로 척어‘오는 

단어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받칭 ‘ E’은 역사척으로 ‘ E ’에셔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갱도 알아야 하겠융니다. 15 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따르연， 

.풀쇼’ 묵， .플+λ+쇼’와 장은 구조에서 ‘λ ’ 앞에서 ’ E ’이 탈락한 결파로 ‘풋 

쇼’로 표기되었융 단어이껴 해운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풋소’로 쩍어야 옳을 것이 

나， ‘통일안’ 제갱시 아러한 경우 그 받칭융 ‘c’으로 척는 것으로 결갱한 정올 중 

시하여 혐행 맞춤법에서도 ‘ E’으로 척도록 하고 있슐니다. 이려한 유형에 속하는 

단어 로는 ‘반칭 고려 , 사흥날. 상칭 날， 섣 달， 술가락， 이 통날， 장주룸’ 퉁이 있습니 

다(權仁빼) 

흩훌 현채 시판되고 있는 여러 당배의 포장지에 “홉연은 폐암 둥 

‘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 
는 경고문이 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퉁(等)’자입니다. ‘퉁’은 

여러 가지를말할때 즉무엇무엇 두가지 이상일 해 그뒷부분에 쓰 

이는 글자입니다. ‘폐암’ 한 가지 병영만 지적하였을 혜는 ‘퉁’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반드시 ‘동’자를 써야 할 이유라도 있다연 ‘폐암’ 

다음에 ‘후두암’ 같은 말이 있어야 ‘퉁’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申鍾喆， 강훨도 강룡시 노앙통 703-111) 

댐 경고운 중 ‘홉연은 폐앙 둥융 일으킬 수 있으며’에서 ’폐압 둥’이라는 말을 

천혀 쏠 수 없는 것은 아넙니다. 예흘 들어， 학생 4 명(박영환， 양명호. 우진성. 

이은배)이 장을 탔융 때 이은배 외 3 영이 상을 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은배 

퉁 4 명이 상을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어 사전에 ‘요퉁(홈等) • 차 

풍(此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풍’이 원칙쩍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 하나의 말만 앞에 있융 때 ‘풍’의 사용이 그렇게 자연스려운 것은 아닙니 

다. 즉 .퉁(좋)’의 용법온 물 이상 냐열한 다옴에 오는 것이 일반척이라 할 수 있 

숭니다. 

다만， 하나의 말만 있을 때라도 그다지 우리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의 예운을 봅시다. 

(1) 가. 그 화재로 당구장 퉁이 피해를 입었다. 

나?? 지진으로 건울 둥이 우너졌다. 

(2) 가. 정염병으로 돼지 퉁이 폐사하었다. 

나?? 교통 사고로 사랑 퉁이 다쳤다. 

(3) 가. 운구정 에서 연필 퉁율 샀다. 

냐?? 요증 차(車) 퉁이 풍칠이 좋아졌다. 

위의 예운 중 (1). (2). (3)의 ‘가’에서는 ‘둥’의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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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1), (2) , (3)의 ‘나’에셔는 ‘퉁’의 쓰임이 그리 자연스렵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척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운들은 다융 

과 갇이 풀어 쏠 수 있습니 다. 

(l’) 가. 그 화재로 당구장 둥(세탁소， 사진관， 미술학원， 이발관 ...... )이 피해롤 

입었다. 

나?지진으로 건물 동이 무너졌다. 

(2’) 가. 전염병으로 돼지 웅(닭， 오리， 토끼 .•..•. )이 혜사하였다. 

냐?교통 사고로 사람 퉁이 다쳤다. 

(3’) 가. 문구청에서 연펼 둥(공책， 책받침， 크헤파스 ...... )율 샀다. 

냐?요즘 차(車) 동의 풍질이 좋아졌다. 

휘의 예문올 보연， (l’), (2') , (3’)의 ‘가’는 ‘둥’에 해당되는 다른 말들을 연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 , (3')의 ‘냐’는 ‘퉁’에 해당되는 말들이 무엇인치 

협게 떠오르지 않숨니다. 여커에서 양쪽을 비교해 볼 때 각 예의 ‘가’에 쓰인 ‘둥· 

의 앞의 말은 그들 각 예의 ‘나’에 쓰인 말에 비하여 다른 대상과 협게 우리 지을 

수 있다는 특칭을 갖습니다. 측 (1’)의 ‘당구장’은 상용(商用) 건물로서 ‘세탁소， 

사진관， 미술학원， 이발관 ...... ’과， (2')의 ‘돼지’는 가축으로셔 ‘닭， 오리， 토끼’ ••• 

... ’와， (3’)의 ‘연필’은 학용풍으로서 ‘풍책， 책받침 , 크레파스 ...... ’와 각각 우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은 풀 이상의 말올 냐열한 다응에 오는 것이 일반척이라 할 수 있 

으나. 하나의 말 뒤라도 그것이 일청한 성격을 가지고 다른 대상과 함께 우리 지에 

있는 사풀이어셔 다른 대상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경우라연 ‘퉁’이 자연스럽게 쓰 

일 수 있숭니다. 

따라서 당배툴 피웅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앙’이 아닌 다른 질병도 있올 

갱우라연 ‘혜암 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예암 

용 비롯한 여러 가치 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가 더욱 차연스러올 것입니다. 

(깅회진) 


